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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제목  다시 유다 광야로

  [ 설교 요약 ] * 아래 칸의 2/3 이상 성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사무엘상 22:1-5

다윗은 구약성경에서 매우 두드러지는 인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렸

던 왕이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에게도 시련의 시기가 있었다. 바로 광

야에서의 삶이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부모님은 모압 왕 곁에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자

신은 다시 유다로 떠나는 장면이다.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다. 먹을 것

을 구할 겨를도 없이 계속 쫓기는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은 누구라도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하

물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선택한 다윗은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신 다윗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일까?

광야는 밤에는 추위가 낮에는 불볕이 기다리는 척박한 땅이다. 혼자서는 열매를 따먹을 수도(광야

에는 열매가 없기도 하다), 짐승을 잡을 수도 없다. 자기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살 수 없는, 반드시 누

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절대 살아갈 수 없다. 하

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하기위

해 일부러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그의 뼈 마디

마디에 새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이다. 

사실 고난의 시기 동안 다윗은 여러 잘못들을 저질렀다. 힘 있는 자에게 의존하기도, 적국인 블레

셋으로 망명해 스파이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미친 척까지 했다. 그 때 하나님은 갈 바를 몰라 죄를 

짓던 다윗을 만나주셨고, 다윗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셨다. 광야로 자신을 내몬 것 같았

던 하나님이 사실을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하던 자신과 늘 함께 계셨고, 어둔 밤 홀로 괴로워하던 다

윗의 곁에 계셨음을 알게 된 것이다. 다윗은 원망과 불안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돌이켰다. 다윗이 마

음을 돌이킨 이유는 광야에서 벗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상황, 광야든 궁궐이든, 늘 도우시는 하

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 부

모님을 모압 왕 곁에 두고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무리들을 뒤로 한 채 유다로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나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고난이란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

님의 저주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기 바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광야와 같은 척박한 

시간들을 분명히 겪을 것이다. 그때마다 왜 나를 광야 가운데 내모셨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에서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할 것이다. 

   예배 담당 목사 또는 지도교수의 예배참석에 대한 확인
     위의 학생이 예배에 참석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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